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

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로 보는 우정종사자의 노동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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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 

자료 우정사업본부, 2019년 대비 2023년 집배원 근무 여건 비교표

2019년 vs 2023년 집배원 근무 여건 

43.9시간 36.9시간

2019 2023

822통 655통

2019 2023

5,488대 5,665대

2019 2023

17,493명 18,451명

2019 2023

집배원 수(정원기준)

958명 증가

주평균 근무시간

7시간 감소
(초과근무시간포함)

일평균 배달물량

167통 감소

사륜차 보유 수

177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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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년 집배원 1,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30%의 집배원이 1년에 13회 

이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잦은 겸배’를 지목했다. 

우체국 집배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자료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2023년 10월 5~7일 집배원 설문조사(응답자 1,585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안전사고 발생 주요 원인

약 473명 

약 30%

잦은 겸배 

59%

1년에 13회 이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 있음 

‘잦은 겸배’를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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